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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오너 경영체제 전면부상
최창원 부사장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 … 이사회 의장까지 맡아

SK케미칼은 12월28일 고 최종건 SK그룹 초대회장의 막내아들이자 최태원 현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42) 부사장이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함으로써 오너 경영체제를 강화했다.

경영지원부문을 책임지는 부사장을 맡아온 최창원 부회장은 현재 SK케미칼 주식 8.85%를 보유한 최대주주

이다. 동시에 SK건설 주식 9.61%를 보유하고 있으며, SK케미칼은 SK건설 주식 58%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최창원 부회장이 대표로 추가됨에 따라 SK케미칼 대표이사는 최창원 부회장을 비롯해 김창근 부회장, 신승

권 부사장(생명과학부문) 등 모두 3인으로 늘었다.

다만, 3인은 3사람 모두가 결재해야 효력을 내는 공동 대표이사가 아니라 각기 독립적인 결재효력을 갖는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가동하게 된다.

최창원 부회장은 김창근 부회장이 맡았던 이사회 의장직도 맡게 됐다.

SK그룹 관계자는 “최창원 부회장이 오너로서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으로 나서 전

면 부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최창원 부회장과 김칭근 부회장은 과거 <최종현-손길승> 체제에서처럼 

각기 소유경영인과 전문경영인으로서 서로 역할해 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심리학과 출신인 최창원 부회장은 1994년 경영기획실 과장으로 입사해 과거 선경인더스트리를 거쳐 

경영지원본부장(이사)으로 컴백했다가 다시 SK상사 사장실 상무로 근무한 뒤 경영지원본부장직에 복귀해 상

무, 전무로 승진했다.

이어 2000-02년 옛 SK글로벌 상사부문 기획조정실장(부사장), SK케미칼 부사장 등을 지내면서 경영능력을 

쌓아왔다.

SK케미칼은 이봉용 전무와 오명환, 김수섭, 진영휘 상무도 승진 발령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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